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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

시샘이나 질투에 대해 수치심을 갖도록 교 

육받아왔다.

그리스 로마신화에서 그려지는 질투심의 

표출방식과 비교하면, 시샘이나 질투는 공 

자（孔子）의 어가 본명해편에서도 부도（婦 

道）의 칠거지악으로 치부되고 있을 만큼 동 

양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의 한 요소였다.

요즘은 질투를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있 

지만, 여전히 심한 질투는 병적인 현상으로 

해석되곤 한다. 반면, 심리학자 데이빗 부스 

는 그의 저서，위험한 열정 을 통해 질투는 

수백 만년에 걸쳐 사랑의 결합관계를 보호 

하고 간통과 버 림받음으로부터 자신을 보 

호하는 수단으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고 

있다.

며칠 전 감염인들과의 대화에서 질투로 

인해 복수극이 파국으로 치닫는 충격적인 

부부의 사례를 접하였다. 내용인즉, 남편의 

외도로 결국 이혼하게 된 한 40대 중반의 여 

성이 한 감염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왔다. 

자신과 살 때는 서로 원수처 럼 지내던 남편 

이 새로 만난 여성에게는 눈꼴시도록 고분 

고분하고, 두 사람이 그렇게도 다정할 수 없 

다는 것이다.

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

복수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였다. 

그 여성은 이제 이혼하여 남이 된 전 남편에 

대한 복수를 위해 감염인에게 혈액을 팔라 

고 요청했다는 것이다.

다행히도 상담을 맡았던 감염인의 따뜻한 

상담으로 그 여성은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

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어 참으로 다 

행스럽게 마무리되긴 했지만, 이번 경우처 

럼 거액의 돈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분풀이 

로 감염인의 혈액을 사용하고자 접근했을 

때 과연 감염 인들의 생각을 어떨까 다시 한 

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.

만의 하나라도 왜곡된 유혹에 빠져 또 다 

른 희생자를 낳게 된다면, 법적 책임은 차치 

하더라도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헤 

어나기 어 려우리라 짐작된다.

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직장과 가정 에서 

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

적절한 수준의 생활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

할것이다.

뿐만 아니라, HIV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

검사단계부터 감염인들이 진단초기의 충격 

을 극복하고 다시금 생활에 정착할 때까지 

심리적,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 

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가 반드시 

병행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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